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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글꼴 테스트

1 문화바탕

문화부 기본 서체.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한글 글꼴이다. 바탕글체는

‘ㅈ’과 ‘ㅠ’ 등이 일반적인 글꼴과 다른 삐침으로 되어 있고 글꼴의 전체적

인 인상은 궁서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여성적이다. 획의 굵기나 글자체는

안정적이며 pdf에서도 볼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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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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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묵바탕

사실상 Unix/Linux 쪽에서 한글 글꼴의 표준에 준하여 다루어졌던 글꼴이

다. 저작권이 모호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다. 글꼴의 디자인은 평이하나 글꼴 자체가 조금 덜 다듬어진

느낌을 준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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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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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돌명조

북 디자이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글꼴 가운데 하나. 영문과의 베이스라

인이 비교적 적당하고 글자도 아름다우며 크기가 크지 않아 실제로 책을

만들었을 때 출력물의 품위가 아주 높다.

소 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

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

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

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

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

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

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

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4) 조촐하고 말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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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

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

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

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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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명조

아시아소프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글꼴. 여섯 종류의 한

글 바탕글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명조를 본문 글꼴로 사용하였다. 굵은

글꼴은 아시아태명조. 날카롭던 자획을 가다듬어 다시 디자인한 듯하고 전

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글꼴이다.

소 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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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10 본문글꼴 테스트

5 어도비표준

임베드되지 않음. 뷰어의 기본 한글 글꼴로 디스플레이된다. Adobe Reader

7.0의 경우 HYSMyeongjo-Medium을 이용함. 이것은 Adobe Reader의 CJK

언어 지원 팩에 들어 있는 오픈타입 글꼴인데 사실상 윈도 바탕과 대동

소이하다. gv의 경우는 gs 설정을 따르는데 Baekmuk Batang이거나 그냥

Batang일 수 있음. 굵은 글꼴은 별도로 없으나 역시 뷰어의 설정을 따를

것임. Adobe Reader에서는 굵은 글꼴이 디스플레이되지 않음.

소 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

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

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

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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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

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

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

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

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

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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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명조

실제로 출판된 서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글꼴 가운데 하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실제 북 디자이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글꼴이라 한다.

산돌명조와 마찬가지로 자면의 크기가 적당하면서도 마이너스 자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조금 통통한 듯한 느낌을 주지만 본문의

가독성도 비교적 높은 훌륭한 글꼴.

소 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

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

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

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

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

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

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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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

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

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

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

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

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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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바탕

은광희의 UHC 명조를 트루타입으로 옮긴 것. 자소 조합 형식의 UHC 조합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부분적으로 약간 엉성한 결합을 보여주는 글

자들이 있고 특히 일부 삐침획이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나, GNU GPL

글꼴로서 나쁘지 않은 품위를 보여주는 글꼴이며, 일부에서 말하는 ‘촌스

러움’은 습관의 문제일지 모른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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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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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한글 #신중명조

참한글 시리즈 가운데 #신중명조를 이용한 것. 굵은 글꼴은 #태명조이다.

참한글은 예전 매킨토시의 기본 34종 서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hLATEXp x-

시리즈 글꼴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예전 활판 시절 활자 판면의 느낌이

나는 힘있는 서체이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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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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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겨레결체

한겨레신문사가 공개한 한겨레결체. 공개된 글꼴에는 굵은글꼴이 없으며,

여기서는 fake bold 처리하였다. 탈네모꼴 글꼴이라 하여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 없는 글자가 조금 다르게 처리되어 있으나 예전 빨랫줄꼴과는 달리

받침이 있든 없든 모음의 크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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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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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컴바탕

한양 글꼴은 아래아한글과 윈도의 영향력 때문에 de facto 표준이 되어버린

글꼴이다. 윈도 바탕과 거의 다를 바 없으나 한컴바탕에는 옛한글(PUA)과

확장 한자 및 구결 문자들이 들어 있다. 굵은 글꼴은 fake bold. 자면이 너

무 커서 같은 디자인 포인트의 영문 글꼴에 비해 너무 과장되어 보이고 자

획이 지나치게 얇아서 어울리는 영문 글꼴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pdf를 만들었을 때 얇은 자획 때문에 화면상으로 약간의 왜곡이 나타난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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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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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먼명조

한때 윈도바탕 대신 선호되었던 본문용 서체. 윈도바탕만큼 자획이 얇지

않아서 pdf를 만들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평범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약간 장평을 줄이고 약간의 마이너

스 자간을 주면 꽤 세련된 판면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陳外�1)

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 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2)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3)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

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

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

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

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

1) 아버지의 외가 2) 동성동본이 아닌 가까운 친척. 3) 서로 사귀는 처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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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4)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못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

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

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

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애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

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4) 조촐하고 말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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